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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로운역사창조

연초새해벽두부터신문이보기싫을정도의각종보도를접하면서간절한마음으로제발

진실이아니길빌었습니다. 미래에대한불확실성에가슴떨면서혼돈된사회에서도확실한

자아인식과성찰로내일을생각해봅니다. 

지나간해의국내외적어지러운정세에현기증을느낌은나만의상념인지?

지구곳곳에서벌어지고있는전쟁과테러의공포, 질병과기아에대한불확실한대책등갖

가지비인간적인소식에가슴저림은또얼마나많았던가? 

지난날의반성과회한, 아쉬움이교차하는불규칙바운드의감정경험, 사랑의순간, 행복

의순간도시간이지나면무디어져추억이라는이름표를달지않을까? 

실연, 실직, 소중한사람을아주먼곳으로떠나보내야하는슬픔과아픔그리고좌절의

늪, 이모든것들을세월이라는저편속에간직하고싶습니다. 우리들모두에게도숙명처럼

받아들여야할현실이있습니다. 살아갈시간이줄어드는만큼추억은늘어갑니다. 그추억

이아름다운추억이아니라, 후회가늘어간다면? 끝이보이지않는불황의터널속에서뿌리

깊은결핍의시간에익숙한채희망의부피가줄어들지나않을까? 혹가정에원치않는틈이

생기지나않을까? 원하든원하지않던지나간시간들은기억속으로역사를재편하고있습

니다. 

누구에게나좋았던호시절의기억은있습니다. 그것은현실이어두울때마음을밝히는작

은촛불이되지않을런지요? 창밖으로보이는겨울의풍경도바람의속도감이느껴지는한폭

의그림과같습니다. 계절이엄동설한이라는형용사와같은편이되어도우리는따뜻한추억

으로내일을맞을것입니다. 

새로운역사창조

현재는미래의과거일뿐! 

우리에게겨울바람이너무차다면오늘의생활이고달파서가아니라미래에대한희망이없

는까닭입니다. 멀지않아봄은오고있습니다. 지난25년간선배또는임직원여러분의끊임

없는연구노력으로오늘의쌍용건설이존재한다면그속에는기억하고싶지않는몇년이있

습니다. 우리를끊임없이괴롭혀왔던IMF 라는굴레, 그긴터널을우리는이제벗어나고있습

니다. 그모진시련과아픔은추억이라는역사저편으로말끔히보내고, 지금새로운세계의진

입역사를쓰고있고, 무한한새역사창조를갈망하고있습니다. 

21세기는지식과정보에기반을둔지혜의시대라고한다면우리모두는

- 고도의개인적전문성을가진실력을갖추고

- 활발한커뮤니케이션을활성화하여건설적인비판과다양한방법의트인대화를통하여

- 도전적이고명확한공통의비젼과목표로

- 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용감히도전하여힘을모으면

이제는더어제와같은아픈추억의역사는없을것이며21세기를선도하는초일류기업으

로우뚝서게될날도멀지않을것입니다. 

우리는지나간날들의아쉬움에지배당하지않으며추억과함께내일을위한오늘의삶을

사랑하고꿈을키우고실천하며이혼란스러움속에서도아름다운미래를창조해나갈때입니

다. 찬란한태양아래무한히전개될푸르고푸른우리의동산을그려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들의 아쉬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추억과 함께 내일을 위한 오늘

의 삶을 사랑하고 꿈을 키우고 실천하며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나갈 때입니다. 찬란한 태양아래 무한히 전개될 푸르고 푸른 우리의 동산을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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